
국가정보원 창설 4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정원은 명실상부한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권과

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권력의 손발 노릇을 하지 않습니

다. 정상적인 정보관리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지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바로 섰습니다. 

스스로 새로운 국정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고영구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정보가 곧 국력’입니다.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더 늘어나고, 그

책임은 더 막중합니다.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한 정보역량은 한층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경제정보 수집에서부터 테러와 사이버 범죄 대비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국가예산을 들여 육성해낸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애국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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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새로운 반세기, 100주년을 향해 힘차

게 나아가는 한국일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일보가 빛나는 성과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대안찾기언론’의

중심이 되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가 창의적인 의제로 우

리 사회의 변화를 앞장서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비판은 무성하지만 대안은 부족하다고 말

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또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에 대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대안

이 없거나 쉽게 찾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안찾기에 함께 나섭시다.

늘 청년 같은 신문 한국일보의 창간 50주년을 거듭 축하하며, 큰 발전이 있기

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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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대표님,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정계∙기업계∙언론계∙학계 대표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온 WEF(World Economic Forum) 아

시아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던 업적과 마찬가지로 이번 서울대회에서

도 여러분의 활발한 논의가 우리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또 평화∙번영에 큰

기여를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여러분의 회의장 주변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아마 대개 알고 계실 것입

니다. 그분들이 지적하는 대로 세계화의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아직 해소되지 않

고 있고, 또 세계화의 진전이 경우에 따라서 잘 통제되지 않았을 때 일부 지역에

있어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불안이 있는 점은 저희도 잘 이해를 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세계화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불

가능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극복하고 시정해 가면서 결국 세계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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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조직,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정보원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잘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창설 43주년을 거듭 축하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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